
유럽 화학산업 정상궤도 진입
비용절감·효율화·해외수요 증대따라 매출·경상이익 신장

전반적 경기침체와 가격하락, 공급과잉 등으로 지난 3년간 불황에 빠져있던 유럽의 화학경기는 9 4년

완전히 정상궤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 

9 3년 유럽의 화학산업 상위 1 2개 기업중 절반 가량이 적

자경영을 면치 못했으나 9 4년에는 석유화학 기업들의 주

도로 급속한 경영회복을 나타냈다. 

Specialty Chemical과 제약기업들 또한 유럽 각국의 가격

제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매출액과 경상이익 모두 9 3년보

다 평균 5 %이상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유럽 화학산업의 이러한 움직임은 무엇보다도 비용절감

과 인력재구성을 통한 효율화 추구, 그리고 해외시장에서

의 수요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.

<화학저널 1 9 9 5 / 1 / 2 3 >

고용인원 증감률구 분

H o e c h s t

B a y e r

B A S F

C i b a

R h o n e - P o u l e n c

Akzo Nobel

I C I

R o c h e

S a n d o z

Merck & Co

1 7 2 , 4 8 3

1 5 1 , 9 0 0

1 1 2 , 0 2 0

8 7 , 4 8 0

8 1 , 6 7 8

7 3 , 4 0 0

6 6 , 1 0 0

5 6 , 0 8 2

5 2 , 5 5 0

4 7 , 1 0 0

2 . 9

2 . 9

9 . 1

n c

1 . 9

n c

n c

0 . 4

1 . 5

n c

유럽의 고용인원 기준상위 1 0대기업
(단위 : %)






